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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공학 기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의 기술들​
이상엽 | 김영사 | 2만1000원​
​
세계 3대 과학 아카데미에 모두 선임된 세계 석학이자 대사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훈교수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최전선의 기술을 소개한 
〈세상을 바꾸는 공학 기술〉을 펴냈다.​
​
심각해진 기후 위기, 부족해지는 식량 및 에너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플라스틱,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감염병,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초래된 가짜뉴스와 
사이버안보 문제까지, 이 교수는 다양한 문제의 해법이 ‘공학 기술’에 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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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나 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 AI에 기반한 
신약 개발, DNA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등이 담겼다.​
​
총 4부로 나뉘는데, 1부 ‘뜨거워지는 지구, 공학이 움직일 시간’에서는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고,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석유화학 산업과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다시 조명한다. 
자동차와 달리 동력원을 전기화하기 어려운 항공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항공유의 중요성도 
논의된다.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전략도 
모색한다.​
​
2부에서는 백신 개발의 뒷이야기부터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의 위협과 대응 방안, 
이제는 필수가 된 AI 기반 신약 개발까지, 공학이 인류의 건강한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연구 데이터를 통해 살핀다. 나아가 디지털 치료 기기의 가능성, 
불로불사에 도전하는 생명 연장 기술, 건강한 단맛을 느끼게 하는 설탕 대체 기술까지 
알아본다.​
​
3부에서는 생명과학과 공학이 융합하면 어떤 신세계가 열리는지 집중 조명한다. 미생물이 
생산한 화장품 원료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면 
1,4-부탄다이올, 스판덱스, 천연색소까지 미생물이 만들어낼 수 있다. 배양육과 대체육은 
실험실 식탁의 개념을 넘어 미래 식량 전략으로 떠올랐고, K-푸드의 경쟁력이 이제는 미생물 
설계에 달려 있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다. 

 


